
제2호

벤처경

경 포커스

이모션, 관광공사와마케팅제휴

웹에이전시 이모션(대표 정주형)은 한국관광공사와

웹사이트 기획 및 구축과 인터넷을 통한 국내 관광자

원의 해외 마케팅에 대한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. 이

에 따라 이모션은 오는‘07년까지 관광공사의 웹사이

트인 투어 투 코리아(www.tour2Korea. com)를 구축

하고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다.

쓰리알소프트, 中보안업체와제휴

메일 솔루션 개발사 쓰리알소프트(대표 유병선)는

중국의 바이러스 백신 개발사인 북경서성과기고분유

한공사(베이징 라이징 테크놀러지)와 웹메일 솔루션

을 출시키로 하는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두 회사는 바이러스 백신 기술이 도입된

웹메일 솔루션‘라이징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’를

개발해 중국 내에서 판매할 계획이다.

한컴, 보안솔루션업체더케이디스와업무제휴

한 과컴퓨터(대표 김근)는 보안솔루션업체 더케이

디스(대표 계용범)와 국방정보화사업 공동추진을 위

한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.

양사는 이번 제휴로 국방부 등 국내 군기관을 대상

으로 정보 보호 기반의 시스템 구축 사업 및 문서관리

기반의 솔루션 사업을 공동 진행할 계획이다.

제휴소식

로커스,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

로커스(대표 김형순)는 경 성과와 경 투명성을 높여

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회사를 지주회

사겸 투자전문회사인‘로커스’와 사업전문회사인‘로커스

테크놀로지스’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.

투자회사는 김형순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며, 사

업회사인 로커스테크놀로지스를 포함한 나머지 계열사에

는 책임경 체제가 도입된다.

신설되는 사업회사 로커스테크놀로지스는 중국과 태국

의 현지법인을 자회사로 두는 한편 기존 로커스의 콜센터

(CTI)기반 통신부문과 모바일 인터넷 솔루션사업 등을 하

게 된다.

김형순 사장은“사업과 출자의 분리를 통해 기업지배구

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기

위해 분할을 결정했다”며“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도

같이 오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말

했다. 

이번 기업분할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보유한 비율

대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

루어지며, 투자회사와 사업회사의 분할 비율은 2대 8이다. 

로커스는 자산규모가 1천9백억원으로 지난해 창사 이래

처음으로 적자를 냈으나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통해 비수

익부문을 정리, 올 상반기에는 흑자로 돌아섰다.

출처 : 중앙일보, 2002/09/16

이모저모

수해 특별연휴 주는 벤처업체

태풍‘루사’로 수해를 당한 지역이 고향인 직원에게 사

흘에 불과한 이번 추석 연휴를 연장해 주는 벤처업체가 있

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.

온라인 디자인 교육업체인 디지털예일(대표 안용현)은

수해 지역을 고향으로 둔 직원들에게 추석 연휴 3일에 이

틀을 덧붙여 모두 닷새간 연휴를 줄 계획이다.

또한 온라인 상품권 개발업체 해피머니아이엔씨(대표 최

병호)도 수해지역이 고향인 직원에게 추석연휴가 끝난 후

23일과 24일을 특별 휴가기간으로 정해 고향에서 수해를

복구를 도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

『정보통신윤리백서』발간

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(위원장 박 식)는 국

내·외 정보통신윤리 관련 각종 활동 및 현황을 종합적으

로 정리한『2002 정보통신윤리백서』를 발간, 도서관, 관련

기관 및 단체에 무료로 보급한다.

정보통신윤리위는 백서가 음란, 폭력물 등 불건전정보

유통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, 사생활 침해 등 각종 정보사

회의 역기능에 대한 현황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다뤘다는

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.

출처 : 연합뉴스, 2002/09/11


